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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22.3 부 (누가복음 19:11-27) 

 

누가복음  19:11-27 (귀인과 열 므나의 비유)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귀인(예수님)은 여행을 떠나실 즈음에 자신의 제자들 (종)에게 자신의 사업을 대신 

하라고 사업자본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종국에 아버지께로 돌아 가셔, 

왕권을 받으실 것을 예상하셨다. 다시금 자신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향하시면 

신실한 종들과 불성실한 종들을 다루실 것이다. 자신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대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나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면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1)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라기 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다.  

 

 

 

2)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명령하신 사업들을 감당하고 그분께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최종회계보고를 드려야 한다. 

 

 

 

3) 주인(예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점은, 모든 악조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종들이 공개적으로 용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신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는가에 있다. 종들은 거주민 대부분이 자신들의 

주인을 적대시하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거부하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4) 주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면 겸손함이  종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다. 

성실한 종들은 주인께, “여기에 당신의 므나가 이익을 남겼나이다”라고 말한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익을 남겼나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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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들에게 그 신실함에 대해 주신 보상은 보다 더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이다. 열므나를 받은 종이 물질적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유급휴가, 휴양지 별장 선물, 무료 해외 관광 등등…). 되려 그는 열 도시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권위와 함께 부여 받았던 것이다. 

 

 

 

6) 주신 선물들을 그저 보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께 대한 배신과 다를 바 없다. 

한 므나를 단지 보관만 했었던 종을 해고 시킨 것이 아니라, “불충성하다”고 

심판하셨다. 결국 그에게 주셨던 선물 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 

 

 

 

7) 용기도 없으며 불성실한 종은 주인께 대한 편견 마저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주인의 올바른 성품과 개성 마저도 그릇되게 인지해 버린 것이다. 

 

 

 

8) 주인은 그러한 종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릇된 판단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며 

그의 그릇된 편견과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종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9) 주인께 완악하고, 매우 적대적이며 의도적으로 반항을 하였던 대부분의 

거주민들의 행위를 주인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 주인의 종들은 주인의 

모든 적대적 원수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린 주인의 선포를 들었으나, 청중들은 

그들이 당한 결과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심판에 따라 그들이 당한 

결과를 밝히지 않으셨다).  

 

 

 

10)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사업자금들을 거저 주신, 자비가 풍성하신 주인이시다. 자신이 

귀향하실 때 종들에게 반드시 선물들의 사용에 대한 회계를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풍성히 선물을 주시며 그것들을 신실하게 선물들을 사용하였기에 

더 크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며, 불충성한 종을 해고하거나, 벌 내리지를 않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원수들에게 내린 심판 마저도 당장 이행하지 않으셨다. 


